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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한썩 주 시경 천샌은 한 나라의 딸과 Z 나라의 운영윤 j 흥맛성죄흠 

캉야 한다2 하2， 없 나라딸을 척 는 글차는 그 말을 향는 3릇떤 동시 에 

그 말을 닦는 기계라고도 하었다. 높 말윤 한i션으로는 그것을 쓰는 나략 

의 윷명 함째 오§내리려， 다훗뜻 한펀료는 ::2것올 적는 글짜써1 

다듬어진다는 것이다. 

런패 우a1 1f라 말싸 글왔， 19 세치 끌시찌까지 요천 년의 푼화 번 

답지 않게 묵챙밭 참은 상태에 놓여 있었다. 우션 말이 제대로 챙리가 되 

억 있지 앓아서 어띈 ‘갈이 좋은 갚인지， 악떤 얄이 야떤 뚱을 차지고 앓 

는치;;향 모르효 있했고， 한 발홀 적는 관은 사람에 따라， 경우에 따라 

달리 적히고 있었다. 

것흔 우려 나를 제원 꺼 j요젠 년써나 되겼지딴 그 흥 안에 "9-리 

레는 우리 말을 돌보지 않고 한문 배우기에만 바했고， 세종 임금이 한글을 

도 씬자에얀 갱씬01 활려 01 균자를 1까듬어 쏠 

겨 때문이다. 

4리다가 외쪽이 추랴 떻을 닝져팍보꺼l 뇌매 바로숨 청쇠윷 차쉬 1i!.양 

으냐 째톤 이비 늦어， 드리에 1910 1뤘의 션 모혹을 핫하고 딴었다， 

은 이 땅에 들어서자마자 이 땅을 살샅이 강탈하고， 겨레의 청신을 마비， 
시커 노셰근성을 섬기 위핵 역사픔 꺼짓ε균， 꾸며대 iZ， 우터 X갈과 짱을 

애기에 혈안。l 되었다. 이에 우리는 또다시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 없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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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그리하여 우리 옛 문헌올 챙리하고， 말음 지키고 다틈는 데 힘율 기 

쏠이력 했다. 

말을 지키요 다듬는 데 가장 중요한 첫은 말모아(사천)을 만드는 일이 

1 0 년황넥 f쪼선 팽문회’에서 주 샤경， 캠 두봉 선생들이 층섬씨 되 

어 ‘말모이’롤 만들기 시작했으나， 완성을 보지 못하고， 그 원고는 ‘계명 

로 년에갔는례 그것도 싶왜하펴l 얄았다ι (이 ‘말E 아’의 알부 

가 지금 남아 있다. ) 

조천5ξ 말71 1908 년에 주 시갱 션씻은 그 통치와 제자플을 춧생으뤘 하 

‘여 ‘츄어 연쑤 학회 ’ 를 만틀었는데 , 이 학회 자 ‘배 달말날 봄음’ l ‘장글 
’로 01름황 바짜연서 1910 냈 이후깨지 그 헬동쩔’ 계찍한하다 주 샤경 

선생。1 툴아가시고 검 두봉 선생이 나라 밖으로 망명함에 마쳐 1917 년에 

:::L 헬통아 중지 5q 었다‘ 二l씩다가 1921 년 ι조신씩 연약회’줍 다시 세 

우기에 이르렀는례， 이 연구회가 ‘조션어 학회’로 이름을 고쳤으니， 지금 

의 한윷 학회이다. 

여기에 .5:.앞 동지들이 좋섬악 되어 1929 년에는 때우 강력한 ‘조선야 사 

천 펀칸회’ 킥 만참써졌2， 1930 년씨 조션어 연구회와 I 얼훗 분딴하였 

‘다가 다시 연구회가 그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다. 

이 헬을 진행하는 동얀에 시전을 약툴켜연 ζl에 앞서는 얼이 양음융 알 

‘게되었으나， 하냐는 한 말을 적는 글윤 한 가지프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연 

환다는 젤파，요 하나는 한 뜻을 7}전 여 려 가지 찰은， 그 뚱써O 화'-}를 

‘좋은밤’록 카려셔 거커에다 뜻풀이룰 하고， 다른 말에논 풀이를 거룹하 

찌 않뇨， 그 ‘좋츰 말’휴 가 노도휴 하지 앓 o 변 안되쳐다는 엘이었다. 

씨리하얘 학회에셔는 사천 만릇기흘 계컷하판 한흰， 말 객는볍(맞춤볍)의 

옹일과 ‘좋은 말’ 청하기블 서두르기에 이르렀다. 

다챙헤도 뺏춤볍씩 훤각는 추 λ] 챙 싼생씩 연꾸i?. 밝혜졌그 그 흉일 

맞춤법의 살천도 주 시경 선생이 앞장서서 계몽한 일이 있었으므로， 학회 

에서판 이 원경}톨 α1 어만애 그것을 연구하，2.， 이론에딴 기 

캘충하껴도 하여. 1933 년에쓴 한 ‘통엘안’윷 얻어 콩표하였는레， 그 훤려 

·늠 각 형태숭를 나누어 작되，:::1.. 원t녕을 치7']늠 것약었다. 

이 좋일했에서， 좋은 햄Of-풋말)용 쩡하퇴 ::>:1 금 셔울찌 중휴 샤회써 말 

찌로 하고 꼴이어 이런 말씨롤 쓰는 사랍을 충성으로 하고， 다흔 치방 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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람들.s:.. 함께 .!l.여 1936 년에는 ‘사정한 조선어 표준얄 .!l.융’을 굴만 앞어R 

내어 놓게 되었다. 

글 적논 볍온 우리 말만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. 사천에는 외국에서 플 

어온 말도 섣려야 하기 때문이다， :::L러므로 학회에서쓴， 다론 학회의 협 

력을 얻어 10'칸이나 걸려， 1941'견에 ‘외래어 표7] 볍 흉일안’을 펴째기에 
이르랬다， 

。l 찍하얘 말모비률 만드딴 71초7} 다풍어진 것이다. 

나이매한-일-~앞충볍 통앞， 표준말청하지， ，21 셰빌-척 7] 홍앞-­

은 사전옳 만ε-는 데에1안 웰요한 일 0] 아녀다.싼려 꺼레9-J 달갚이 끌쌀 

이에il P~ 추 성장요한 구살을 파는 것。1 벽， 국에 #육과 ::1. 팎의 .5:..든 다흔 

방연위 교육에 없Â] 옷활 기반이 되늠 경이다. 

글아 홍일되지 않윤 데서 겪는 고풍윤， 우려가 글자 통일 이;선의 책을 

읽는 데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. 한 뜻을 냐타내는 데 여러 가지 말이 

있어서는 노력윷 낭비하게 하고， 나아가서는 지역 깎청쏠 북돋우는 큰 완 

언이 펀다. 우리가 한 껴헤로서의 일체캄을 가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­

먼저 한 가치 콩통펀 말쏠 써야 하쓴데， 여커 뽑히쓴 말온 서좋의 교양 

있는 사랑틀이 쓰는， 품와 았논 맏이 될 수밖에 없다t 

0] 러한 말살야 플장이홈 0] 촬어가는 힘 f? 3E육0] 냐， 교육이 이런 기갱E 

위에셔 。1 루어쳐야 함은 말한 펠요도 없는 알씨다， 

양Li!J 니…리씌 글:싼커의 통엘파 Jl준말씩 쐐;정응i jF걱 겨쩌1회 커나간 역l 

사줍 애;성ξ록 해서 찮 α쇄한 취늦은 ，-껍이 있~1-r. ::1.;;:게.x， 핵방 전이11 0] 

헨 옐윷 혜 좋었다늠 것 매우 다행한 잎어약. 그러1-}- 맞홉법운， 매 

참한 언어를 규칙에 딱라 줘도좀 하는 갱이기 g헤굽어l 완전하게 획기삼 애， 

우 어려운 일아며， 표준얄도 역시 완전한것을 결쩡해 내기늠 어려운 일01 

다.::1.뿐 아니략 맞춤법이냐 요춘말을 정한 지 。1 0] 반셰기가 지;;{.:it， 그 

동안에 해방， 6.25 가 있었고， 여러 차례의 청치 변동이 있었다. 이러한 

변똥이 말에 영향윷 미친 것도사실이다. 그래셔 최근 맞춤법， 표순말， 외 

래말 척커를 다시 손대카 시작하여 거의 결챙 단계에 있는 듯하다. 

::::t러나 여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끌이나 말의 퓨범은 쉬 바꾸어 

지치도 않는 것01 벼， 또 그래서도 안 된다논 혈이짜. 01 련 변풍은 멜쩡한 

새 책쩔 ‘현 책’￡로 만뒷며， 챔온 사람틀윷 ‘구셰대’효1 만플 우려가 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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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며， 어려하여 사회적 휴몫을 일으킹1 가능성이 했기 때문이다. ::::L해묘록 

확별한 -?r 없01웠 여기 손을 대 딸아야 할 껏。1며，객구나 지단날의 

업척이 한 민간단체에 의해 이루어졌으니， 국가척안권위를 여기 부여하기 

휘해 꼬치꽉는 쟁짜은 극헥 경계해얘 할 일이다. 셨: 어떤 날짜를 청해 놓 

고， 그썩] 닷추어 추정을 깝 해야 짝댁는 생각용 가지지 앞애야 한닥. 그 

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수챙안은 이런 비난을 받을 소지를 충분히 가지 

있다‘ 애직 ‘늦치 않았다a 더 신용한 컴토가 야잔어져야 합 것αl 

마지막으로 납북의 말과 끌이 함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빨리 양쪽 사 

쌓들이 얀내야 짝 섯인터11， ::l 때에 둠의의 토째까 될 수 았는 찢좋법과 

표준말은 1945 년 해방 바로 뒤의 그것이어야 한다. 이미 달라진 두 쪽의 

J것으효쓴 고칭씨 생겨짱 가능성써 았기 때문δ1 짜. ’ 45 년와 맞짱엽에는 
1강북이 없었~tij ， ::l 해 쭉어 교융읍， 남북이 딱， 이 맞쪽t섭에， ’성§년의 

표준말이 기반이 되어 있었던 것염을 우리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. 口


